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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RBV) 이론을 기반으로 공급망 디지털 전환이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을 구축함

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국내 271개 기업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

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했고 연구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조정 및 조정 분석이 수행되었

다. 연구 결과는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 모두에 의해 완전히 조정되는 공급망 디지털 전환과 기업 성과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 간의 상호 작용은 기업 성과에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급망 디지털 전환를 통합하고 공급망 민첩성과 공급망 

디지털 전환과 RBV기반 기업성과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혁신 역량의 중재 메커니즘을 통합함으로써 기업 성과

의 선행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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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upply 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by building supply chain agility and innovation capabilities based on the 

resource-based view (RBV) theory. The model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a data set of 271 domestic companies, and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zes were perform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study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pply 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that is fully mediated by both supply chain agil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with the potential for the interaction between supply chain agil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to have adverse consequences for corporate perform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n the antecedents of corporate performance by 

integrating supply 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mediating mechanisms of supply chain 

agility and innovation capabilities that serve as a conduit between supply cha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RBV-based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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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공급망 운영에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 공급망 운영을 개선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공급망 민첩성 및 혁신 역량의 

선택은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추세가 되었다. 더욱이 4

차 산업혁명은 기업에서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 인

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게 되었

다. 그러나 성공적인 성과 개선은 기술을 넘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노력이필요로 하기에 성과 

향상에 충분성을 갖지 못한 이유로 디지털 기술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 중

요하다[2]. Li 등(2023)은 내부 및 외부 자원을 모두 통

합하는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은 항상 

모든 비즈니스 운영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기술은 양날의 검이 되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

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상반된 결과의 이전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 그리고 

공급망 디지털전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

침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상반된 견해의 차이를 최

소화하고자 하는 바, 민첩성과 혁신이 기업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변함이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의 매개 효과를 연구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모형이 된다. 더욱이 

민첩성과 혁신이 모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 성과 향상에 있어서 민첩성과 혁신 사이

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는 공급망 디지털전환 연구의 핵심 플레이어로

서[1]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RBV는 귀중하고 희귀하며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활용

하여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귀중한 역량

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자원과 역량이 경쟁 우위의 핵

심 동인인 것으로 알려졌다[4].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으며 RBV를 기반으로 기술은 프레임워크

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리소스로 간주되고 특히 경쟁사

가 복제하기 어려운 고유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한다[5].

역량은 가치있는 자원을 모으고, 통합하고, 배치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민첩성

과 혁신 역량을 동적 역량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력한 

동적 역량의 개발은 조직 운영 역량을 육성하는 데 매

우 중요하며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6].

본 연구는 RBV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급망 디지털전

환, 공급망 민첩성, 혁신 역량 및 기업 성과 간의 연관

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기업의 성과는 수익성과 같은 재

무 지표, 투자 수익률(ROI), 재고회전율, 시장점유율 등

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으

로 기업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

춘 지표를 선행연구로 참조하였다.

2.2 공급망 디지털 전환

공급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는 초기 발전단계로 

그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

급망 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급망 디지털전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센서, 로봇 공학, 블록체인, 

인공 지능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다양한 기술의 활용

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의사 결정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공급망 내에서 

실제 상품, 정보 및 현금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한다. 공

급망 디지털전환이 통합과 협업을 통해 정보 가용성을 

높이고 물류를 최적화하며 공급망 가시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7]. 따라서 기업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급망 민첩성은 디지

털 혁신의 촉매제 또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술 및 제조 

전략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디지털 트윈

과 같은 end-to-end 공급망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공급망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

켜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8]. 공급망 디

지털전환이 식품 공급망을 변화시키고 디지털화가 식

품 추적성, 안전성 및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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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9]. 

2.3 공급망 민첩성

RBV에 따르면 공급망 민첩성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의 능력이다. Gligor 등[10])은 공급망 민첩성을 

생산 및 서비스 용량 조정을 포함하여 공급망 전략 및 

운영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내에서 공급망 민첩성은 기업의 리드 타임 

단축, 협업 강화, 위험 관리, 지속 가능성 강화에 도움

이 된다고 한다[11].

Girod 등(2023)은 민첩성과 성능 사이의 관계는 긍

정적인 것으로 가정되지만, 현재 민첩성이 실제로 성능

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포

괄적인 경험적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12]

Shashi 등(2020)은 공급망 민첩성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전략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망 민첩

성은 파트너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이 변화에 대응하여 

네트워크와 운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능

력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수요. 또한 기술은 공급망 민첩성에 중요한 정보 공유

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3].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공급망 민첩성을 통해 

기업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

여는 유연성, 탄력성 및 적응성을 높여야 만이  경쟁 우

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4 혁신역량

RBV에 따르면 혁신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

므로 조직 내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공급망 민첩성과 혁

신 역량은 위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성과 향상을 기

할수 있다고 한다[14].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기업은 혁신을 채택해야 하는데 혁신역량이란 조직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식과 아

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15].

혁신 역량은 기업 내에서 고유한 자산이므로 이는 

내부 경험 및 실험적 지식의 축적과 밀접하게 연결된 

암묵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Luet 등 [16]은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SME)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모두 향상시킨다

고 하며, 기업이 공급망에서 혁신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연구모형과 가설 수립

연구 모델로 이론적 렌즈 모형의 RBV를 채택하고디

지털 기술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유형, 무형 및 인력 기반 자원을 조립, 통합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귀중한 자

원으로 정의한다.

Fig.1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공급망 디지털전환, 공

급망 민첩성, 혁신 역량, 기업 성과 등 주요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연결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디

지털전환, 즉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고객까지 공급망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향상시키

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

과를 의미하며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은 공급망 디

지털전환과 기업 성과를 연결합니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3.1 공급망 민첩성의 중재 역할

공급망 민첩성은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과 간

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 요소 역할을 한다. 이전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공급망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첫째. 공급망 운영에 디지

털 기술을 채택하면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공급망이 더

욱 민첩해질 수 있다. 둘째, 사물 인터넷, 센서, 5G 및 

RFID와 같은 공급망 가시성과 투명성을 향상하여 실시

간 재고 데이터 및 배송상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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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망 민첩성은 공급망 

관행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고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공급망 민첩성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살

펴본 바처럼 이전 연구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공급망 민

첩성이 회사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기업의 민첩성과 대응성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변

화를 가져오고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

로 종합할 수 있다. 기업은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활용

하여 공급망 운영을 혁신하여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중단에 대응하며 고객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1. 공급망 민첩성은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

과 간의 연관성을 중재한다.

3.2 혁신역량의 중재 역할

혁신 역량은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

신 역량은 공급망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이점과 발전을 

운영, 재무 및 전략적 결과와 같은 기업성과의 실질적

인 개선으로 전환하는 중개 요소 역할을 한다. 본질적

으로, 강력한 혁신 역량을 통해 조직은 공급망 내의 디

지털 도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고객 경험

을 향상하고,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높은 성

과 수준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

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RBV에 따르면 

기술은 조직 역량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추적성을 지원하고 표준을 강화

하여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명성, 디지털 연결성 및 제조 생산성 향상 지속 가

능한 소싱 지원, 공급망 운영 최적화와 같은. 혁신 역량

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추적성이 향상되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혁신 역량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

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블록체인, IoT 등의 디지털 기술은 엔드투엔드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하여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통

합하여 혁신 역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편, 혁신 역량을 통해 기업은 정보를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혁신 역량은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과 간

의 연관성을 중재한다.

3.3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복

합적인 효과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은 조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운

영에 통합하여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민첩한 공급망은 리드 

타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제품이 고객에게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주문 이행을 개선하고 시장 동향

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공급망 운영의 문제 해결 

및 대응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은 공급망 민첩성을 활

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

고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 요구 사항을 충

족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앞서며, 고객과 새로운 시장

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은 기업이 새로운 성과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

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민첩성과 혁

신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여 블록체

인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망 통합 및 협업을 최적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은 성과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안된다.

H3.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은 기업 성과에 긍정

적 상호작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4. 분석 및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한 표본은 2019년 이후 중소벤처기

업부가 시행하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에 참여한 중소제

조업체를 대상으로 271개의 유효 응답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응답자는 표본기업의 임원급 이상 관리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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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items

Constructs std.
loadings

supply chain digitalization(α=0.91)
1. Our company applies advanced technologies 
to improve the proces
2. Our company applies digital technologies to 
integrate supply chains
3. Our company applies digital technologies to 
facilitate payment 
4. Our company applies digital technologies to 
facilitate goods delivery 
5. Our company applies digital technologies to 
support customer service

Supply chain agility (α= 0.93)
1. Our company possesses the capability to 
engage in collaborative planning with suppliers 
across purchasing, production, and logistics 
functions
2. Our company has the ability to rapidly 
respond to both suppliers’and customers’ 
requests
3. Our company can flexibly adapt its 
production or service capacity and capability 
4. In the event of an unforeseen situation, our 
company and the supplier collaborate 
effectively to address issues satisfactorily
5. When faced with unforeseen circumstances, 
our company has the ability to reconfigure its 
operational processes to accommodate the 
changes 
6. In case of a disagreement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our company and the 
supplier work together to reassess the situation 
and find a solution that is mutually satisfactory

Innovation (α =0.93)
1. Our company applies creative techniques in 
business operations 
2. Our company regularly improves company 
operational systems 
3. Our company adopts creative technologies 
and innovative solutions for problemsolving
4. Our company promotes a culture of 
innovation 
5. Our company encourages staff members to 
develop new ideas and methods in business 
operations

Firm’s performance (α = 0.82)
1. Our company exhibits robust profitability
2. Our company has a high market share
3. Our company has a reputation in the industry 
Note(s): n = 271
*All loadings are significant at 
p < 0.001

0.76

0.89

0.82

0.84

0.82

0.77

0.88

0.85

0.85

0.85

0.83

0.83

0.88

0.90

0.87

0.79

0.77
0.75
0.77

Table 1은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측정 항목과 

Cronbach α 점수를 보여준다.  0.70의 임계값은 척도

의 신뢰성을 보여주며, 모든 인자값은 0.7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는 측정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나타나는 바, 결과에 따르면 모든 값이 권장 값보다 

낮아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는 징후가 없다.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s

Construct CR AVE SCD SCA IC FP

Supply chain 
digitalisation (SCD) 
Supply chain agility 
(SCA) 
Innovation capability 
(IC) 
Firm’s performance 
(FP)

0.93

0.95

0.95

0.89

0.74

0.75

0.78

0.73

0.86

0.69

0.76

0.62

0.87

0.77

0.67

0.89

0.65 0.86

Note(s): n = 271
*Numbers on the diagonal are the square root of the AVE 
values

연구 가설은 Amos 28의 구조 방정식 모델을 추정

하여 테스트되었다. 구조 모델의 적합 지수는 일반적으

로 허용되는 임계값(Chi-square 5 439.9(df 5 147, p 

< 0.001), Chi-square/df( CMIN/DF) 5 2.9; IFI 5 

0.94, TLI 5 0.93; RMSEA 5 0.08) 및 데이터에 적합

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구조적 경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공

급망 디지털전환은 공급망 민첩성보다 혁신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혁신 능력은 기업 성과에 미치

는 영향 측면에서 공급망 민첩성보다 약간 더 높다. 기

업 규모는 공급망 민첩성, 혁신 역량, 기업 성과에 대한 

통제 변수로 적용되었지만 이는 회사의 성과에만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p < 0.01에서 0.18).

Table 3. Fesults for the structural paths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SCD->SCA
SCD->IC
SCA->FP
IC-FP

0.79
0.85
0.32
0.35

12.00**
12.29**
3.78**
3.42**

p<0.01

Note : ** p<0.01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 디지털전환은 공

급망 민첩성 및 혁신 역량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으며, 

공급망 민첩성 및 혁신 역량은 기업 성과와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델에서 공급망 민첩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 H1과 H2를 테스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공급망 민첩성은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

업 성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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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에서 β = 0.25). 또한, 혁신 역량은 공급망 디지털

전환과 기업 성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β= 0.24, p < 0.01).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

량의 매개 효과가 전체인지 부분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공급망 디지털전환에서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한 결과 직접적인 경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에서 0.15). 이는 공급망 민첩

성과 혁신 역량이 공급망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과 사이

의 관계를 완전히 중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

에서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의 역할을 더 잘 이해

하기 위해 기업 성과(H3)를 예측할 때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 간의 시너지 효과를 테스트하여 공급망 민첩

성과 혁신 역량이 기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호작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상호작용의 결과

는 부정적인 값을 보였다(β = 0.09; t 5 2.76; p < 

0.01). 따라서 H3은 지지되지 못한다. Table 4는 경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Path Coefficient p-value

H1 :SCD->SCA->FP
H2 SCD->IC->FP
H3 SCA X IC ->FP

0.79
0.85
0.32

p<0.01

혁신과 민첩성은 모두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비

즈니스 조직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

망 민첩성과 혁신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은 놀랍고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채

택하면 조정 부족, 리소스 제약 또는 위험 증폭으로 인

해 조직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이 새로

운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전략적 불일치

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자

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와 과제의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원 제약으로 인해 공

급망 민첩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면 민첩성 이니셔

티브 및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내부 자원 경쟁으로 인

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숙련된 인력이나 전문 지식이 부

족하는 등 기업의 자원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민첩성과 혁신을 추구하면 특히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매우 역동적인 경우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위험 노출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조직 성과를 위한 시

너지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추고 동기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디지털전환, 공급망 민첩성, 

혁신 역량 및 기업 성과 간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공급망 디지털전환 연구에 기여할 수 있

는 바,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이라는 렌즈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전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급망에

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

면서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은 기업에 기업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

에 공급망 효율성, IMDS 탄력성, 혁신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체 조정은 또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전환-민첩성-혁신 전략 조정이 필요하

다는 것을 증거한다.

더 나은 기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역량. 공급

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의 공동 영향은 회사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을 통합하여 

기업 성과의 선행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발전킬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연구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

째, 공급망 디지털전환이 공급망 민첩성을 통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므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별 심층 분석

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모든 표본 기업은 온라인으

로 초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결과가 제한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는데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상

호 작용은 공급망 민첩성과 혁신 역량 사이를 연결하는 

추가적인 기본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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